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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7. 22.(목) /총 3매(본문2)

담당
부서

항공보안과 담 당 자
·과장 이소영, 사무관 오경헌, 주무관 권영민
·☎ (044) 201-4232, 4238, 4236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부

담 당 자
·부장 송한규, 차장 엄승모
·☎ (02) 2660-2611, 2613

보 도 일 시
2021년 7월 2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 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

(지금까지는) 두 살 난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A씨 가족은 공항에 도착

하여 유모차, 짐 가방 등 무거운 수하물을 찾아 숙소에 가서 짐을 풀었다. 여

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온 몸이 기진맥진하고 어느덧 늦은 오후가 되어버려

아쉬운 마음이 컸다.

(앞으로는) 7월 26일부터 김포공항에서 짐을 부치기만 하면 제주도에 예약한

숙소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발 전일 18시까지 짐배송 대행업체

((주)짐캐리) 누리집(www.zimcarry.net)에 접속하여 탑승 항공편, 짐배송 목적지

(숙소 등) 등을 입력하고 배송을 의뢰하면 도착지 공항에서 업체가 대신 짐을

찾아 숙소로 배송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거운 짐 없이 바로 여행을 할 수 있어 편하고 알찬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빈손여행”이 가능해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짐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7월 26일(월) 06시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향후 고객 선호도

및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출발공항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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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짐캐리(☎1544-8215)가

담당하고, 대한항공·에어서울 등 6개 항공사*가 참여하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공항공사-항공사-짐배송업체) 간 업무

협약 MOU(7.21)도 체결했다.

* (참여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ㅇ 이에 따라,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전일 18시까지

짐배송업체 누리집(www.zimcarry.net 또는 검색포털에서 “짐캐리”, “에어

패스” 검색)를 통해 출발 항공편, 운항정보 및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예약하면 된다.

* (이용 요금) 일반 캐리어 1.5만원, 골프백·자전거 등 대형 수화물 2만원

(현금 이체 또는 카드결제 가능)

□ 아울러, 출발 당일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 모바일로 수하물 사진을 찍고(정면·측면 등 총 3장) 짐배송업체

(짐캐리) 모바일 웹에 업로드 후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비치된

짐배송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ㅇ 이후, 짐배송업체가 제주공항 보호구역내 수하물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운송하며, 승객은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하물의 배송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보안과장은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국내 전 노선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여객 편의성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 발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오경헌 사무관(☎ 044-201-42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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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짐배송 처리절차 및 웹 사용방법

□ 짐배송 처리절차

□ 웹 예약 프로세스


